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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프리셉터쉽 적용이 모성간호학 실습을 하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

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연구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모성간호학 실습을 하는 학생 140명(실험군 70명, 대조군 7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SPSS 19.0/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프리셉터십을 적용받은 간호학생은 기존의 방식으로 

임상실습을 한 간호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는 더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체계적인 프리셉터쉽 적용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임상실습

교육 분야에 체계적인 프리셉터쉽을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ffects of preceptorship in a clinical maternity nursing course. The study design was 
a quasi-experimental,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design. The control groups (n=70, from July to October, 
2012) participated in traditional practice method and the experimental groups (n=70, from December, 2012, to 
February, 2013) participated by a preceptor who attended a systematic preceptor education program. The data analyzed
included the numbers, percentages,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using SPSS 19.0/WIN.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clinical competency and practic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and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how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than control group. Consequently, the preceptorship was effective in clinical
maternity nursing education for student nurses and it is necessary to adapt this many areas in the clinical nursing
education field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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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질

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있으며[1], 이를 위해 실제 

상황에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과 이론을 연계

시키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2,3]. 따라서 간호학 교과과

정에서의 임상실습 교육은 이론교육을 연계시켜 간호학

생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간호이론을 현장에서 실제적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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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교육은 실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장

실습을 강화시키고 실습 영역별 핵심 술기능력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실습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5], 임

상의 특수한 환경적 특성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

찰 위주의 실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6]. 뿐 만 아니

라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교육 간의 연계성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임상실습이 되지 못하고 있고[7], 또한 임상 실

습 기간의 학습 경험은 학생의 학습능력 습득에 따라 차

이가 생겨 때로는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실습병동에서 

실습을 함께 한 학생 간에도 전혀 다른 학습 경험으로 학

습목표 도달에 차이가 나타난다[8]. 

간호학의 세부 전공 분야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만 일반병동에서의 임상실습에 비해 교육적 여건의 변동

이 심한 동적인 실습환경이라 볼 수 있는 수술실, 중환자

실, 응급실, 분만실, 모성 병동, 아동 병동과 같은 특수부

서에서의 임상실습은 학습 기회의 우연성, 관찰위주의 

실습, 임상 경험 기회의 축소 등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9].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와 함께 모성간호학 실습의 경우 학생교육에 필요한 적

절한 숫자의 분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10], 학생들이 실제 임상에 나가서 적응하고 간호실무를 

관찰하며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성간호학 실습 과정에서는 표

준화 환자 활용[11], 분만간호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습

[9-12] 등의 대체방안을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박감이나 사실성 등을 그대로 재현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분만 진행정도에 따라 변하는 

산모의 진통 양상이나 진통 호소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

차와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9] 등을 사실적으로 재

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제한된 임상실습 환경에서 효과적인 실습을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

처로 신규 간호사 교육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프리셉터

십 교육[4]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도입하여 

그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프리셉터십(Preceptorship)은 일대일 교육이 가장 효

과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Tough의 학습방법 이론

과 인간은 자신의 역할모델의 사상과 행위를 모방하여 

사회화한다는 Bandura의 사회학습 이론 및 인간의 개인

적 특징을 존중하는 Watson의 인본주의 이론들이 배경

이 된 교육방법이다[13]. 이는 임상실무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좁히고 급변하는 병원 환경에서 숙련된 간호사와 

신규간호사가 일정 기간 짝을 이뤄 근무를 하면서 신규

간호사가 간호단위 목표에 부합되는 임상수행능력을 습

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7]. 국내외 연구에서도 

기존의 임상실습 교육방법으로 실습한 학생보다 프리셉

터십에 의해 실습한 학생이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

족도가 높았고,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과 실

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7,14]

그러나 학생 프리셉터십은 병원 실정에 맞는 임상실

습경험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

육기관의 교수 부족으로 프리셉터십이 운영되고 있는 경

우에는 실무와 간호교육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15]는 보고를 통해 볼 때 프리셉터십의 단점

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은 수간호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한 병동의 관리자로서 수간호사는 학생 실습지도 

외에도 맡은 업무의 가중으로 교육을 충실히 지도하는데 

현실적 한계성이 있고, 때에 따라 실습지도는 그날의 간

호사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다[7]. 실습지도에 대한 체

계적이지 못한 교육은 학생들이 습득하여야 할 교육목표

에 도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산부인

과 임상실습 현장에서 프리셉터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과 

산모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갖고 있다[8]. 따

라서 효과적인 학생 프리셉터십 적용과 정착을 위해서는 

병동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프리셉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 시급하다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부인과 병동 특성에 맞는 프리

셉터십 적용이 모성간호학 실습을 하는 간호학생들의 임

상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임상현장에서 효과적인 프리셉터 운

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 프리셉터쉽에 의해 임상실습을 한 학생과 기존의 방

법으로 임상실습을 한 학생의 임상 수행능력을 비교

한다. 

· 프리셉터쉽에 의해 임상실습을 한 학생과 기존의 방

법으로 임상실습을 한 학생의 임상 실습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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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다. 

· 프리셉터쉽에 의해 임상실습을 한 학생과 기존의 방

법으로 임상실습을 한 학생의 임상 실습만족도를 비

교한다. 

· 프리셉터쉽에 의해 임상실습을 한 학생과 기존의 방

법으로 임상실습을 한 학생의 모성 간호학 흥미정도

를 비교한다. 

1.3 용어정의

1.3.1 프리셉터십

프리셉터십이란 경력간호사인 프리셉터가 임상실습 

학생의 새로운 역할 습득과 성공적인 사회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제한된 시간동안 임상십습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올바른 역할 모델이 되어 프리셉티와 1:1로 

간호기술을 시범하고 간호문제 도출 및 문제해결 등의 

임상실습 교육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16]. 본 연구에서

는 산부인과 영역에서 5년 동안의 실무경험이 있는 간호

사 중 간호학생 실습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간호학

생 실습지도를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 간호사를 간호

부장이 추천하고 본인이 동의한 자로, S 간호대학으로부

터  4주간 체계적인 프리셉터쉽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말

한다.

1.3.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이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18]으로 

본 연구에서는 [19]가 개발하고 [20]가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한 간호학생 임상수행능력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

한다.

1.3.3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란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학생

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불안과 공포 등의 부정

적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21]. 본 연구에서는 [22]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23]가 수정ㆍ보완한 도구에 의해 개

발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로 측정된 점수

를 말한다. 

1.3.4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란 임상실습의 다양한 측면에 나타나

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말한다[24]. 본 연구에서는 [19]

가 개발하고 [7]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된 점수를 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프리셉터십 적용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

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설계의 유사실험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K 전문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으로 두 학기 임상실험

을 경험한 학생이다. 연구에 앞서 간호학과장에게 본 연

구의 취지와 목적 및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학교 총

장과 간호학과장의 구두 승낙 하에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같은 소재지의 

여성전문병원의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에서 임상실습

을 수행하는 간호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연구와 관련된 인적사항과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을 약속하였고, 연구진행 중 원할 시 언제든지 참여를 거

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뒤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수는 G*power 프로그램[17]으

로 효과크기 0.6, 검정력 0.9, 유의수준 0.05로 하였을 때 

각 군당 60명 산출되어, 탈락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 수는 실험군 70명과 대조군 70명으로 총 140

명이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실습일정과 연구의 혼선

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학생 

중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습하는 학생을 대조군으

로 하였고, 2013년 12월부터 2월까지 실습하는 학생을 실

험군으로 하였다. 대조군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모성간호

학 담당교수가 임상실습 후 자궁퇴축 사정, 배뇨 및 회음

간호, 유방간호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4시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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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임상수행능력

[19]가 개발하고 [20]가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한 도구

로서 5개 영역, 총 45문항, 간호과정(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6문

항), 전문직 발전(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

우 잘한다’에 5점, ‘매우 잘 못한다’에 1점의 5점 Likert 척

도이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

미한다. [19]가 개발할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91이었다.

2.3.2 임상실습 스트레스

[22]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23]가 수정ㆍ보완한 도

구로 5개 영역의 총 24개 문항, 실습교육환경(5문항), 바

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6문항), 실습업무분담(4문항), 

대인관계 갈등(4문항), 환자와의 갈등(5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 1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23]가 개발할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89이었다. 

 

2.3.3 임상실습 만족도

[19]가 개발하고 [7]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로서 총 27문

항으로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

가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만족한다’에 5점, ‘전

혀 만족하지 않다’에 1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88이었다. 

2.3.4 모성간호학에 대한 흥미 정도

모성간호학에 대한 흥미 정도는 평소 모성간호학에 

대한 흥미 정도와 실습 후 모성간호학에 대한 흥미 정도

를 측정하는 값을 의미하고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VAS로 모성간호학에 대한 흥미 정도를 ‘재미

없다’ 0점에서 ‘흥미롭고 재미있다’ 10점으로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4 연구진행 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2.4.1 프리셉터십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요구

도 조사

프리셉터십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중점 영역인 내과, 외과, 중환자실, 수술실, 마

취회복실,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 아동 병동, 호스피스 

병동, 정신과 병동, 이와 같이 9개의 영역으로 주제를 구

분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프리셉터로 활동하고 있는 15명

의 간호사와 임상실습을 마치고 4학년 재학(전문대학)중

인 간호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프리셉터 교육에 대한 요

구도를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Likert 4점 척

도(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

는다)를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프리셉터로 활동하고 있

는 간호사의 경우 3점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중환자실,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 정신과 병동으로 나

타났으며, 간호학생의 경우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에 

대한 요구도가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프

리셉터 교육프로그램은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공통 요구

영역인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에 중점을 두고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2.4.2 프리셉터십 교육프로그램의 내용타당성 검증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의 프리셉터십 교육프로그램

을 제작하기 위해 [1]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모성간호학 전공

교수 2인과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수간호사 2인을 통해 

임상실습 중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중점으로 조

사하였고, 간호학생을 통해서는 임상실습 중 요구도가 

높은 영역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영역으로는 분만 산모간호영

역에서는 자궁수축 사정, 태아심음 측정, 진통완화법, 호

흡법(간호과정 적용), 신생아 사정 및 관리 5개 영역이고, 

산과와 부인과 간호영역에서는 자궁퇴축 사정, 배뇨 및 

회음간호, 유방간호,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 퇴원 후 자가 

간호교육으로 5개 영역이 선정되었다. 

프로그램 개발 후 내용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전공

교수 2인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공의사 2인, 종합병원 

교육담당 수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ㆍ보완하였

고, 효과적인 프리셉터 운영을 위한 프리셉터 역할, 실습

교육 현황, 인간관계, 의사소통, 리더십, 갈등관리 등 전

반적인 프리셉터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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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Time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Methods

1st session  100 min

‧ Introducing and greetings of researcher and research assistants

‧ General overview of the program

‧ Snack and acquaintance time among participants

Powerpoint 

presentation

Discussion

2nd session  120 min

‧ Status 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 Preceptors and preceptorship

‧ Relationship, communication, leadership, control of conflict, management and 

stress/ Method of effective preceptor operation

Lecture

(Powerpoint 

presentation)

Discussion

3rd session  120 min

‧ Delivery preparation: Cleansing enema, perineal shaving, foley catheterization, 

NPO teaching, skin preparation 

‧ Delivery stage Ⅰ, Ⅱ: Breathing, massage, imagery, supportive touch, Vital signs, 

fetal monitoring, doppler, uterine contraction, BST, NST, Leopold's maneuver, 

vaginal birth, episiotomy, checking placenta

Lecture

(Powerpoint 

presentation, 

manikin)

Discussion

4th session  120 min

‧ New born care: Cord care, APGAR score, observing neonatal resuscitation, 

managing

‧ Postpartum care:  Perineal pad change, wound dressing, breast care, Sitz bath

‧ Complication of pregnancy

‧ Education of self-care after discharge

‧ Discussion and development of checklist

Lecture

(Powerpoint 

presentation, 

manikin)

Discussion

[Fig. 1] Overview of the Educational program on Pregnancy and Delivery for Preceptors

2.4.3 프리셉터 교육 

원활한 프리셉터십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임상실

습지 여성전문병원 원장과 간호부장에게 간호사의 교육 

참여를 위한 협조공문을 통해 승인을 먼저 받았다. 교육

은 1주에 2시간씩 4주간 실시하였는데, 1회기는 도입 단

계로 교육에 참여한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 설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과 구성원간의 화합

을 위한 개별적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2회기는 실습교

육의 현황, 프리셉터와 프리셉터십, 프리셉터에 관한 임

상간호연구, 인간관계, 의사소통, 리더쉽, 갈등관리, 스트

레스 관리, 효과적인 프리셉터 운영방법으로 구성하였다. 

3회기는 분만간호영역에서 분만간호준비(관장, 회음부 

면도, 배뇨관 삽입, 금식 교육, 피부 준비)와 분만단계(자

궁수축 사정, 태아심음 양상, 레오폴드 복부 촉진, 자궁경

부 개대 측정, 회음부 사정, 자궁저부 수축, 자궁수축 사

정, 진통완화법, 호흡법, 태반 사정 등), 4회기는 신생아 

간호로 제대관리, APGAR Score 측정, 신생아 사정 및 

관리, 분만 후 간호로 자궁퇴축 사정, 배뇨 및 회음간호, 

유방간호, 좌욕,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 퇴원 후 자가 간

호교육, 학생간호사의 임상실습지도 사례토의 및 개발 

및 체크리스트 개발로 구성되었다[Fig. 1]. 

2.4.4 자료수집 방법

총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실험자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2명의 연구보조원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연구보조원들은 

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한 자들 중에서 선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보조자에게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결과의 오염을 막기 위해 대조

군을 대상으로 먼저 이루어졌다. 수집방법은 2012년 7월

부터 10월까지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 들 중 여

성전문병원의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에서 임상실습을 

시행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성간호학 실습을 위한 사전 오리

엔테이션으로 실습목표와 내용, 선수학습 내용 및 유의

사항 등을 수행하여 실습을 위한 준비를 한 뒤 2주 간의 

실습이 이루어졌고, 실습이 끝난 마지막 날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 자료수집은 2013년 12월부터 2월까

지 이루어졌다. 먼저 실험군에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프리셉터의 지도 아래에 2주간의 임상

실습을 수행하고 실습 마지막 날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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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s Categories

Exp.(n=70)

n (%) or

M (SD)

Con.(n=70)

n(%) or 

M (SD)

χ² 

or t
p

Age(year)
<=23 61 (87.1) 66 (94.3)

2.12 .145
>24  9 (12.9)  4 (5.7)

Health status 
Good 48 (77.1) 54 (77.1)

1.30 .254
Medium 22 (31.4) 16 (22.9)

Interest in maternity nursing M(SD) 7.54 (1.82) 7.52 (1.90) 0.06 .949

Maternity nursing exam score Good (over 4.0)  8 (11.4) 10 (14.3)

0.37 .832Medium (3.0-4.0) 54 (77.2) 51 (72.8)

Below (2.9)  8 (11.4)  9 (12.9)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High satisfied 31 (44.3) 36 (51.4)

1.33 .722
Moderate 23 (32.9) 17 (24.3)

satisfied  8 (11.4  8 (11.4)

Dissatisfied  8 (11.4)  8 (12.9)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43 (80.3) 53 (80.3)

6.29 .098
Moderate 10 (14.7)  8 (12.1)

Not good  8 (11.8)  3 (4.5)

Bad  7 (10.3)  2 (3.0)

 *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ents

은 χ²-test, t-test로 검증하였다. 

둘째, 두 집단 간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모성간호학에 대한 흥미정도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두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집단의 동질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와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실험군

과 대조군 각각 70명으로, 총 140명의 간호과 3학년 학생

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23세미만이 

각각 87.1%, 94.3%로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χ²=2.12, p=.145). 참여한 간호학생들의 건강상태는 두 

집단 모두 건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차지했고(χ

²=1.30, p=.245), 모성간호학에 대한 흥미에서는 실험군 

평균 7.54점, 대조군 7.5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0.06, p=.949). 모성간호학 학점에 대한 질문

에서는 실험군 77.2%, 대조군 72.8%에서 3.0∼4.0점에 가

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χ²=0.37, p=.832), 전공에 대한 만

족도와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두 집단 모

두 중간 이상으로 응답한 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χ²=1.33 p=.722, χ²=6.29, p=.098).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집단은 나이, 건강상태, 

모성간호학의 흥미도, 모성간호학 학점, 전공만족도 및 

대인관계 만족도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

습 만족도, 모성간호학 흥미정도의 비교  

체계적인 프리셉터십에 의해 임상실습을 한 실험군과 

기존의 방법으로 임상실습을 한 대조군 간의 임상수행능

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모성간호학 흥

미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먼저 두 집단 

간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5점 만점에 실험군 3.80점 대

조군 3.32점으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2.50, p=.013). 

하위영역의 평균평점을 실험군/대조군으로 비교한 결

과 간호과정 3.56점/3.12점(t=2.36, p=.019), 간호기술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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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n=70)

M (SD)

Con.(n=70)

M (SD)
t p

Clinical Competency 3.80 (1.21) 3.32 (1.06) 2.50 .013

 Nursing process 3.56 (1.21) 3.12 (0.98) 2.36 .019

 Nursing skill 3.48 (1.02) 3.08 (0.92) 2.44 .016

 Education/cooperation 4.21 (1.28) 3.62 (1.22) 2.15 .033

 Interpersonal/communication 3.78 (1.18) 3.30 (1.03) 2.05 .042

 Professional develop 3.97 (1.35) 3.50 (1.14) 2.23 .027

Stress of Clinical Practice 2.87 (0.89) 3.29 (1.06) 2.30 .023

 Environment stress 3.02 (0.82) 3.56 (1.20) 3.11 .002

 Role model stress 2.72 (0.92) 3.14 (1.09) 2.46 .015

 Practice work stress 3.12 (0.93) 3.45 (1.01) 2.01 .046

 Relationship stress 2.62 (0.72) 2.98 (0.88) 2.65 .009

 Patient stress 2.90 (1.09) 3.32 (1.11) 2.26 .025

Practice Satisfaction 4.19 (1.19) 3.72 (1.16) 2.37 .019

 Content 4.56 (1.32) 3.78 (1.29) 2.45 .016

 Education 4.23 (1.30) 3.58 (1.23) 2.10 .037

 Environment 4.12 (1.18) 3.45 (1.16) 2.38 .019

 Period 3.94 (1.13) 3.32 (1.06) 2.81 .006

 Evaluation 4.08 (1.04) 3.72 (1.08) 2.01 .046

  

Interest in maternity nursing 8.73 (1.87) 8.02 (1.98) 2.27 .025

*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Table 2] Clinical Competency,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Practice Satisfaction

점/3.08점(t=2.44, p=.016), 교육/협력관계 4.21점/3.62점

(t=2.15, p=.033), 대인관계/의사소통 3.78점/3.30점(t=2.05, 

p=.042), 전문직 발전 3.97점/3.50점(t=2.23, p=.027)으로 

임상수행능력 하위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5점 만점에 실험

군 2.87점 대조군 3.29점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2.30, p=.023). 하위영역 비교한 결과 실습교육환

경은 실험군, 대조간각 3.02점, 3.56점(t=3.11, p=.002), 역

할모델을 2.72점, 3.14점(t=2.46, p=.015), 실습업무부담 

3.12점, 3.45점(t=2.01, p=.046), 대인관계 갈등2.62점, 2.98

점(t=2.65, p=.009), 환자와의 갈등 2.90점, 3.32점(t=2.26, 

p=.025)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영역 모두에

서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 5점 만점에 실험군 

4.19점 대조군 3.72점으로 두 군간에는 실험군이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7, p=.019).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실습내용은 실

험군 4.56점 대조군 4.02점(t=2.45 p=.016), 실습지도는 실

험군 4.23점 대조군 3.58점(t=2.10, p=.037), 실습환경은 

실험군 4.12점 대조군 3.45점(t=2.38, p=.019), 실습시간은 

실험군 3.94점 대조군 3.32점(t=2.81, p=.006), 실습평가는 

실험군 4.08점 대조군 3.72점(t=2.01 p=.046)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만족도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두 집단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모성간호학 흥미정도는 실험군은 8.73점 대

조군은 8.02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t=2.27, p=.025)[Table 3].

4. 논 의 

본 연구는 프리셉터십 적용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

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 적응능력 뿐 아니라 효과적인 

프리셉터십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

다. 먼저 임상수행능력에서는 프리셉터십 적용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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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수행능력 5개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

에 비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임상수행능력 하

위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위별로 나열해 보면 ‘교

육/협력관계’, ‘전문직 발전’, ‘대인관계/의사소통 영역’, 

‘간호과정’, ‘간호기술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7]의 연구에서도 기존의 방법으로 실습한 

학생들보다 프리셉터의 관리하에 임상실습을 수행한 학

생이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에 따른 우선순위에서는 ‘간호

기술’, ‘전문직발전’, ‘교육/협력관계’, ‘대인관계/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나, ‘간호기술’ 영역이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

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비교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임상현

장에서는 대상자들의 권리 신장과 지적수준 향상으로 간

호의 질적 요구도가 높아지면서[20], 사소한 간호수행 조

차도 간호사에게 직접 간호받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

하고 있다[3][5]. 이로인하여 학생들의 임상실무 교육은 

단순한 관찰 위주로만 수행되어져, 임상현장에서 간호기

술을 훈련받을 기회는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어 학생들

이 직접적인 간호 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의 증대로 나

타난 결과이라 사료된다[3][9]. 또한 비교연구에서의 대

상자는 임상실습 현장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의 연구환경은 모성간호학 실습을 위주로 분만과

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긴박하고 적극적인 간호를 수

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연구환경의 차이가 결과에도 영향

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병동별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병동의 특성에 따른 실습교육 방

법의 차별화를 두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3]와 [27]의 연구에서 가장 낮은 영역을 보였던 ‘간호

과정 영역’이 본 연구에서도 간호기술 다음으로 낮은 결

과로 나타났는데, 임상실습에서 간호과정은 간호사가 대

상자의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고와 행위의 반복훈련이 필요로 하는데[9], 관찰위주의 

현장실습은 이론으로 배운 간호과정을 환자에게 적용하

는 데는 한계가 있어 나타난 결과이라고 사료된다. 학교

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통합하여 임상현장에서 접목할 

기회의 감소는 앞으로 간호학에서 헤쳐가야 할 심각한 

과제이므로 환자를 대체하여 간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실험군 보다 대조군에

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영역 별로 

비교해 보면 ‘임상실습 스트레스’, ‘실습교육환경’, ‘역할

모델’, ‘실습업무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 

모두에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스트레스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

은 2개 영역으로는 ‘실습교육환경’과 ‘실습업무부담’ 인

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선행연구로는 모아이론교육

시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본 [5]의 연구와 

[25]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임상

상황에 직면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당황

스러움, 즉 실습 그 자체만으로도 지나친 스트레스로 작

용되었을 것이고 또한 실습 평가와 과제물에 대한 지나

친 부담이 크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5]. 특히 분만실과 부인과 병동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

서는 간호학생으로서의 명확한 역할설정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프리셉터의 교육지도 하에 실습 나온 

간호학생들의 명확한 역할 설정으로 임상실습 목표를 충

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7].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방법으로 실습한 학생보다 

임상실습만족도 점수가 더 높았다는 [26] 연구와 [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결과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리셉터에 의한 임상실무 

교육은 간호학생들이 간호사 곁에서 대상자의 반응에 따

라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간호수행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현장감을 체험함으로서  학생들의 인지적․기

술적 측면의 학습효과가 더 높아져 나타난 결과이라 사

료된다[7]. 본 연구를 지지하는 선행연구에서도 프리셉터

에 의한 임상실무교육을 받은 간호학생이 기존 임상실무

교육을 받은 학생들 보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7]. 그 외 본 연구결과를 보충하는 [24]

의 연구에서는 실습현장에서 학생들이 실무지도 교수가 

없이 임상실습을 하는 경우 학생들은 스스로 무엇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목표의 모호함이 생기며, 그로 인

하여 위축되고 간호수행 시 실수를 할 것 같은 공포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체계적인 교육을 받

은 프리셉터 지도하에 학생들이 임상실무 지도를 받는 

것은 임상실무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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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임상실습 만족도가 

증대될 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도 높아지리라 본다[7]. 

두 집단 간의 모성간호학에 대한 흥미정도는 대조군

에 비하여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임상실습 

방법인 관찰위주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프리셉터 지도하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문점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 학습방법으로 임상실습 목표에 충분히 도달

함으로써[6] 임상실습의 만족도 증가가 곧 모성간호학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로 흥미가 유발되었으리라 본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프리셉터십 적용이 기존의 방법으

로 실습한 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 임상스트레스, 임상실

습 만족도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반드시 2주간의 임상실습 기간 동안 체계적

인 프리셉터십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라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실무교육의 지

도를 위해서는 프리셉터십이 임상현장에 올바르게 정착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동별 특성에 맞는 프리셉

터십이 필요로 함으로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프리셉터십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와 프리셉터의 올바른 

대우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프리셉터십 적용을 받은 간호학생이 기존

방식대로 임상실습을 한 간호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 임

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프리셉터십 적용을 받은 간호학생은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80점으로 기존방식대로 실

습지도를 받은 간호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협력관계, 대인관계/의사소통, 

전문직 발전) 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도 실험

군이 기존방식대로 임상실습을 한 간호학생보다 유의하

게 감소하였고, 하위영역(실습교육환경, 역할모델, 실습

업무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 모두에서 실험

군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프리셉터십 적용을 받은 간호학생은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실습내

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모두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프리셉터쉽 적용을 받은 간

호학생이 기존에 수행해 온 방식으로 임상실습을 한 간

호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더 높

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교육 측면의 의의를 보면, 간호학생들

의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해 학생 프리셉터십 활용 

전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프리셉터십 교육이 필

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산과와 부인

과 실습을 하는 간호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현 임상실습 기관

의 프리셉터십 교육은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는 것으로,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

육을 위해 체계적인 프리셉터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프리셉터십 교육의 효과를 간

호학생의 측면이 아니라 프리셉터 측면에서 효과를 검증

하는 반복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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